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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9. 2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IRA 법안이 비밀리에 논의되어 사전에 내용에 접근할 수

없었던 제한점이 있었으나,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 자문

회사 등을 활용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대응하였음
(9.28일자 연합뉴스 「산업부, 5년간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쓰고도

IRA 동향 몰랐다」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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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산업부는 '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8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, 올

해 미국 로펌 4곳에 52만불 이상(약 7억 5천만원)을 지출하였으나,

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하였음

□ 지난해 9월 IRA 법안의 토대가 된 '더 나은 재건(BBB)' 법안이 발의

됐고, 7.27일 IRA 초안이 공개됐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

안일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IRA 법안이 비밀리에 논의되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던

어려움이 있었으나,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 자문회사 등을 활용

하여 법안 내용‧진행 동향을 지속 파악하였음

ㅇ 산업부는 미 의회 자문,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, 미주

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미국 자문회사들을 고용해오고 있음

    ※ 기사에 언급된 약 80억원은 5년간 해당 사업 예산 전체 합산액이며, 해당 기간 

미국 자문회사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470만불(약 55억원)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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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IRA 법안은 소수의 美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
되어, 법안이 처음 공개된 7.27 전까지 상당수의 美 의원들조차
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

    ※ BBB 법안에 대해 산업부 및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의 하에 적극 대응한 바 있으
나, IRA 법안에 포함된 북미산 우대 등 요건은 BBB 법안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
양 법안은 별개의 사안임

ㅇ IRA 법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산업부는 미국 자문회사들의 정보‧
분석 등을 아울러 활용하면서 IRA 구체 내용 등을 파악하였음

□ 美-中 갈등, 공급망 위기 등으로 미국의 정책, 입법 동향 파악이
중요해 지고 있는 바, 산업부는 對美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할 수
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음

※ 문의 : 미주통상과 이승헌 과장(044-203-5650) / 김민수 사무관(5653)


